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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 

최근,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율이 약화되고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과거 낮은 임금을 통한 가격경쟁
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성장이 임금, 이자 지대, 물류비 등 제비용의 상승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의 부진, 기술개발의 미흡 등에 기인한 저효율구조에서 초래된 것이다. 이는 생산과
정에서의 저효율로 투입요소가격의 상승효과를 상쇄하지 못하여 결국 경쟁력약화라는 최근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인데, 고비용구
조라 하더라도 고효율구조이면 경쟁력 약화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저임금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 산업의 양적 성
장이 저효율문제를 隱蔽시켜 왔지만, 저비용구조가 고비용구조로 바뀌면서 경제전반에 걸쳐 누적되어 온 저효율이 경쟁력약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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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으로, 또한 성장의 걸림돌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임금과 더불어 慢性的인 고금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미비로 인한 고물류비
용, 고지가 등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자체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효
율구조를 정착시키는 데에 무게중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금의 下方硬直性과 임금을 낮추면 소비지출이 감소되고 분배
구조가 왜곡되는 등 경제주체들의 후생수준 및 동기(motivation)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고임금구조를 개선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
라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효율구조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구매, 생산, 판매, 물류, 관리 등 산업활동과 관련된 전부문
에서의 효율성(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은 기술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술, 생산성, 경쟁력이라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우리나라 산
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Ⅱ. 경쟁력과 기술 

기술이란 생산에 이용되는 인간의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과학과는 구분된다. 
기술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공정으로 구체화되어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게 된다. 前者는 제품기
술(product technology)로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後者는 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로 요소생산성을 제고시켜 가격경
쟁력을 제고시킨다. 

이와 같이 기술과 경쟁력은 밀접한 관계에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산업은 "연구개발저조→기술력 취약→생산성 저하(저효율)→
경쟁력 약화"라는 惡循環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문제점 

1. 경쟁력 현황과 약화요인 

1960년대 초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을 主導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수출
증가는 제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제조업 성장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어 설비투자를 확대시켜 왔다. 

산업구조도 섬유산업으로부터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前後方 관련 효과를 활용할 수 있
는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첨단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의 대규모 생산체계구축으로 제품의 품질면에서 선진국
과 차이는 있으나 생산 및 수출면에서 세계10위권 이내에 공급능 

<그림1> 기술과 경쟁력간의 관계 

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은 수입유발적이며 저부가가치형의 최종 조립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본재 공급원인 기
계산업이 落後되어 있어서 설비투자의 4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주종 수출상품이었던 노동집약적 경공업은 국내 
임금상승과 후발개도국의 추격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과정중에서 최초로 맞이한 1986∼1989년동안의 무역흑자기를 제외하고는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무역적자폭
이 확대해옴으로써 1996년 10월 현재 무역적자는 168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을 입증
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경쟁력 약화는 무역수지적자를 지속시켜왔을 뿐 아니라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감소시켜 왔다. 우리나라 수출은 '80년대에 연평균 15.2%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90년대 전반기까지도 14%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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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類例없는 고성장을 유지해 왔지만, 선진국시장에서 밀려나서 개도국시장으로 수출선이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즉 수출증가는 개도국으로의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91년 62.2%에서 1995년에는 49.9%
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1.03%에서 1990년의 2.03%, 1995년에는 2.74%로 상승
하였지만, 선진국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폭은 중국,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등에 비해 작다. 

우리나라 수출의 牽引車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산업들도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올라갔지만, 국제경
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1996년 들어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수출은 작년에 비해 감소세로 돌아섰고, 일반기계 
등의 수출도 1995년에 비해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추이를 貿易特化指數를 통해 살펴보면,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1990∼'93년 
중에는 무역특화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이후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무역
특화지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표1>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996년 들어서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무역특화 지수가 급속히 하락함으로써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생산비용의 급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약화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효율성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달러표시 임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19.7%로 미국의 12.8%보다 현저히 높으며, 엔
화가50%이상 切上된 일본의 14.1%보다도 높다. GDP대비 물류비 비중(1994년)도 15.7%로 미국의 10.5%, 일본의 8.8%에 비
해 현저히 높으며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다. 또한 우리나라의 차입금 평균이자율은 12% 수준으로 일본의 4.3%, 대만의 6.2%에 
비해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原動力이었던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투입의 증가가 생산과정에서의 비효율
성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2. 생산효율성 현황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그리고 總要素生産性(total factor productivity; TFT)을 들 수 있는데, 자본과 노
동의 투입증가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온다. 

Krugman(1994)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물적자본(physical capital)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동원·축
적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생산효
율성의 향상 없이는 결국에는 성장이 停滯하게 된다고 하였다. 물론 그의 論旨에는 반박의 여지가 많지만 생산 효율성의 중요성
을 강조한데는 이의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생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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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은 총요소생산성을 통하여 가장 잘 나타내 

<표2>제조업 성장요인별 증가율 및 생산성장에 대한기여도 비교(1980년대) 

어진다. 

<표2>를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증가율 자체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생산증가에 대한 기
여도면에서 보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의 경우 OECD국가의 생산증가율의 10%에서 60% 정도가 총요소생산성 증
가율에 의한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증가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8% 정도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이 투입요소의 증가에 의한 성장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생산의 비효율성은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기술수준의 低位가 비효율성의 근본원인이다. Nadiri
(1994)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효율성 증대인 규모의 경제, 조정비용(adjustment cost)에 기인한 불균형, 마크-업(가
격-한계비용)/가격), 연구 개발자본, 外生的 기술변화(autonomous technical change) 등으로 구분하여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에 대한 기여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제조업의 급속한 산출 증가에 기인한 규모의 경제와 
마크업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술적 효과는 미국 60%, 일본 
4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술개발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1)기술개발력의 현수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개발력수준은 1970년대에 비해 顯著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1994년 현재 미국의 1/20, 일본의 1/11, 독일의 
1/7, 프랑스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 20년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潛在力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현저하게 뒤져 있
다. 산업기술의 수준도 조립·생산기술에서는 선진국에 근접해 있으나 설계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40-50%수준에 불과하다. 

<표3>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구성(1975∼1990)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6-M12-008.HTM (4 / 8)2006-05-12 오후 1:50:22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6-M12-0039-01.JPG


과학기술정책동향Vol.6 No.12 (통권 제93호 1996.12)008

2)기술개발투자의 문제점 

①기술개발투자의 量的 부족 

이상과 같이 기술개발력과 핵심부문의 기술 수준이 낮은 것은 우선 기술개발투자의 양적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제조업의 매출액 
對比 기술개발투자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55%(1994년)로 미국 4.2%(1992년), 일본 3.39%(1994년)에 비해 낮다. 

②인력비중이 낮은 연구개발지출구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지출구조는 인력중심이 아닌 자본재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개발 초기단계에는 연구개발의 하부구
조에 해당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경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지만 연구개발이 안정화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연
구개발에 대한 직접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건비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재비 등을 포함하는 직접비보다는 연구시설, 기계·장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

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여전히 높다. 이는 값비싼 연구기재나 시설 등을 共有할 수 있는 기
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③연구개발비의 대기업 偏重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기술혁신의 底邊을 이루어야 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달이 매우 미약하
다. 전체 연구개발비의 상위 5개사에 대한 집중도가 33.8%('94년)로 일본의 16.5%('93년), 미국('87년)에 비해 매우 높다.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은 소기업의 경우 0.21%, 중기업의 경우 0.48%('93년)로 제조업 2.55%('94년)를 크게 밑돌고 있
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가 저조한 것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력과 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이 未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업 편중적인 구조로는 기술발전이 가속화
되고, 수요가 다양화되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져가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④효율적인 기술개발체제구축 미비 

기술개발은 기술개발 주체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제반요인이 媒介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라는 제반변수들의 상호관계속에서 효율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의 기술발전추세가 기술의 融合을 통해 신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관련부문이나 
주변기술의 개발이 뒤따라야 하는 등 기술간의 밀접한 상호연계속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주체간, 부
문간 연계가 기술개발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우 연구개발자원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연구개발인력과 연구비의 偏重현상이 심하
여 연구주체간 역할분담에 의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기술개발체제가 매우 비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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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의 경우 총 연구비의 72.8%(연구개발비 부담률로는 84%)가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어 민간중심의 연구개발체제가 자리
를 잡아가고 있다. 반면,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7.7%에 불과하다. 특히 개발연구나 응용연구 뿐 아니라 기초연구에 있어
서도 산업체에서 지출되는 비중이 전체 기초연구비의 49.9%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에 진출되는 29.4%보다 많다. 반면, 연구인력
에 있어서 박사급 고급기술인력은 77.9%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은 7.5%에 불과하다. 또한 대학에
서의 연구가 주로 학술적인 면에 치우쳐 있는 반면, 기업의 수요는 산업화가 가능한 실질적인 개발연구에 집중되어 협동연구가 제
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지원의 偏重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체제가 구축되지 못하는 것외에도 기업의 조직간 연계, 즉 기업내부
의 연구개발부문과 생산·판매부문과의 연계, 산업수준에서의 생산자와 사용자간의 수직적 연계, 생산자끼리의 수평적 연계 등을 

통한 효율적인 기술개발체제가 미흡하다. 

일본기업은 연구개발을 기획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
로써 기술의 완전한 정착에 성공하였다. 즉 일본기업은 현장훈련(OJT), QC써클 등의 소집단 활동, 연구개발, 생산, 판매부서간
의 긴밀한 연계, 직무순환(job rotation) 등을 통하여 기업내의 정보가 수평적으로 共有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 뿐만 아니라 전
체 근로자가 기술의 개량 및 향상에 창의적인 노력을 보이도록 유인하는 등 효율적인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連結의 經濟(economies of network)는 정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개별기업들의 자유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가운
데, 기업간 상호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synergy)효과를 거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에서는 물론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4.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은 연구개발저조→기술력 취약→생산성 저하(저효율)→경쟁력 약
화에 찾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국내외 산업환경이 과거 고도성장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기존의 방식으로
는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한계가 올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첫째 생산성을 앞지르는 임금 상승과 이에 따른 고임금구조와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둘째 WTO체제의 정착과 
OECD가입 등에 다른 대외개방의 가속화로 국내 시장보호를 통한 산업정책이 어렵게 되고 있다. 셋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의 조정 등도 불가능한 시대를 맞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제약, 정부규제 등 국내 산업환경은 기업활동에 불리하게 
반전된 부분들이 많다. 이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외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먼저 국내산업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후발개도국의 성장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고성장시 여타개도국들은 공업화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많은 후발개도국들의 공업화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방향은 과거 우리의 성장패턴과 매우 類似하다. 이미 거의 전 산업에서 中·低級品 중심의 조립생산 체제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

에 도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세계적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제품은 가격면에서 우리보다 낮으나 품
질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들이 많아 졌다.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제품의 비중이 감소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다. 

둘째, 기술습득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 먼저 국내 산업은 이미 제조중심의 세계적 생산기반이 확충되
어 있는 관계로 표준화된 제조기술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 향후 확보되어야 할 기술은 신제품의 着想, 설계, 디자인 기술이며, 분
야도 첨단부문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선진기업들이 쉽게 이전코자 하는 분야가 아니다. 다음으로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기본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업들은 이미 특허의 활용을 중요한 영업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가 진
행 중인 "뉴라운드(New Round)"에서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심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필
요로 하는 기술의 도입이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요소들이 대체로 불리한 요소로 전환된 환경을 맞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과거 
우리 나라 산업의 경쟁력의 源泉이었던 최신설비의 도입과 효율적 제조기술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에서 나오는 경쟁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쟁력의 원천은 새로
운 제품 또는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효율적인 생산방식의 개발 등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Ⅳ.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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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에 대한 多元的이고 總體的인 접근 

기술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단순히 연구비나 연구인력을 많이 투입하여 연구하고, 실험·개발하여 상업화하

는 단선적이고 부분적인 차원이 아닌 보다 다원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국내외 환경제약속에서 기업, 산업, 국가라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구조는 국별 
기술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미국은 다수의 단순노동자를 최하층부에, 극소수의 창의적인 고급두뇌인력을 
최상층부에 보유하는 피라밋형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수가 신제품을 개발
하여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하층부의 다수가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기술개발체제가 형성된다. 

반면 일본은 창의적이지는 않으나 비교적 동질적인 고급인력이 중층부를 차지하는 항아리형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
회구조에서는 중층부에 속하는 동질적인 다수가 상호연계되어 의사를 교환하고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형태를 띠게 된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일본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다는 공정기술이 중심이 되어 점진적인 진보를 달성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력의 제고는 크게는 국가내지는 사회 구조속에서 작게는 산업의 기반과 특
성 그리고 발전방향 속에서 강구되어져야 한다. 

2.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구조의 정착 

우선 우리나라의 산업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고도
화는 주로 자본재의 도입과 함께 이에 체화된 제조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은 가공·조립기

술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상당히 좁혀 왔으나 아직도 동일 산업내에서는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에 관련된 기술과 핵심 

부품제조기술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산업은 고임금시대를 맞이하여 고임금에 맞는 고부가가치부문으로의 
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중화학공업의 구조고도화와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
시켜나가되 산업내에서도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부가가치구조는 기술에 의해 구축된다. 중화학공업의 구조고도화는 기계, 부품, 소재의 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를 높이고 비교적 앞서 있는 생산공정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제품기술개발로 제품 차별화를 기하여야 한다. 경공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기술 및 고급 소재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3. 효율적인 기술개발체제의 구축 

① 기술개발조직의 유연성 및 연계성 제고 

기술개발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 연구개발자원을 확보하는 것 외
에도 조직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기술개발체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기술개발은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술개발 조직은 생산, 판매 등 
타 기능과의 밀접한 연계속에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은 생산, 판매 등과 같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과의 상호
연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연구부서의 專有物이 아닌 기업의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기술개발전략은 연구
개발부서(또는 기업연구소)에서만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전체 차원에서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底邊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자본, 인력 등의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못
하고 있는 기술력있고 창의력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
술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자금조달체계의 구축, 기술개발비 절감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기반 
마련, 기술 및 시장정보에 대한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기술개발지원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4. 정보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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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는 분산되어 있는 시장 및 기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내, 기업간은 물론 대
학, 정부, 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주체들간의 연계를 보다 효율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술개발
의 효율성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통신망의 구축과 더불어 통신망을 통해 흘러 다니는 정보 흐름의 양과 질을 제
고하여야 한다. 즉 통신망을 채우는 컨텐트(content)의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정보화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시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선 작업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축적·저장되어야 하고, 정보가 원활하게 이동하

기 위하여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요구되는 수평적 조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화로 인하여 기업내부에서 야기되는 
인력재비치, 재훈련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보화의 추진에 기존의 제도와 관행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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